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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 영: 오늘 브니엘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담임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2. 감 사: 지난 주 제직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재정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 다음 주 말씀: 다음 주 말씀은 주재형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4.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번 주는 계속해서 29주차 “성찬에 관하여”입니다.   

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담임목사 동정: 홍승민 목사/홍진희 사모 (8/3-10, 휴가) 

6. 출 타: 여름철을 맞아 휴가나 출타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교 사인업 확인 부탁드립니다.  

7. 기도제목 

1.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과 여름철 건강을 위하여 

2. 브니엘교회의 영적, 숫자적, 도덕적 부흥을 위하여 

3. 우리가 사는 필라델피아와 미국,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8. 8 월 목회 일정 

8/9 (주): 주재형 목사님 설교 

 

 

77.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17).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9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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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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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 

봉 헌 

성경봉독 

찬 양 

설 교 

 

찬 송 

축 도 

광 고 

다같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1 장 

31. 시편 68편 

사도신경 

“주 예수 크신 사랑” 205 장 

정하일 장로 

다같이 

출애굽기 17 장 8-16 절 

찬양대 

광야를 지나며 9: 여호와 닛시 

홍승민 목사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 장   

설교자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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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예배:오전 10시         * 리딩지저스 성경공부: 온라인 

*	주	소:	691 W. Germantown Pike Plymouth Meeting, PA 19462	
*	연락처: 215-220-4137     * 사이트: www.penielkpc.org	

691 W. Germantown Pike 
Plymouth Meeting, PA 19462 

10 인도: 홍승민 목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눅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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